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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온난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온난화에 적응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품종을 선택하는 

것이 농가 또는 농업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경북지역 벼 품종이 온난화에 적응하여 적절하게 선정, 
재배되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고, 이를 농업인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[재료 및 방법]
경북지역의 기온 변화 분석을 위하여 1989년부터 2018년까지 벼 생육기간 중(5~10월) 주요 벼 재배 지역의 평균기온을 조사

하여 기온 상승정도를 분석하 다. 경북지역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재배해 오던 벼 품종을 조생, 중생, 중만생종으로 분류 

하여 수량성 변화를 조사하 는데 특히 대구와 안동지역의 벼 품종 생태형별 수량성 변화를 분석하 다. 분석에 활용한 자료

는 1990년 초반부터 2017년 까지 이들 지역에서 시험한 작황조사시험, 지역적응시험, 장려품종 선발시험, 재배기술연구 등에

서 수집한 3,000여건의 생육 및 수량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 다.

[결과 및 고찰]
경상북도의 벼 재배기간(5월~10월) 평균기온이 지난 30년간 1.2°C정도 상승하 고, 이러한 평균 기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

경북지역 벼 품종의 수량성은 조생, 중생, 만생종 모두 증가하는 경향이었다. 동일 지역에서 동일 재배법으로 재배할 경우 

2000년 이전 개발된 품종보다 최근 개발된 품종의 수량성이 높았는데 이는 중만생종 보다 조생, 중생종의 경우 그 차이가 컸다. 
안동지역에서 다년간 오대벼와 운광벼를 재배한 결과 오대벼의 수량성이 528kg/10a 인데 비해 운광벼는 626kg으로 수량성이 

우수하 고, 대구지역 화 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재배해오면서 수량성이 다소 감소하는 반면 삼덕벼, 대보벼의 경우 

650kg이 넘는 우수한 수량성을 나타내 다. 중만생종의 경우 과거 품종에 비해 신품종의 수량성이 높았지만 조생종과 중생종

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경북지역에서 50% 정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일품벼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수

량으로 높은 재배안정성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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